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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4. 4. 5.(금) 배포시점 배포 2024. 4. 5.(금) 09:00 

방통위,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 전반기 대비 신고 건수 증가…‘스팸신고기능’ 개선된 단말기 보급 증가 영향
- 국외발 주식‧재테크‧도박 권유 및 스미싱 등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도 증가
-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지능형(AI) 스팸차단시스템 기능 강화 필요

  방송통신위원회(김홍일 위원장,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상중 원장, 이하 

‘KISA’)은 4월 5일(금)「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2023년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와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 >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불법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수신량은 13.49통으로 ‘23년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의 감소(0.48통↓)에도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전반기 대비 3.68통 증가한 영향이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23년 상반기 대비 0.99통 증가했고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3년 하반기 이용자 스팸 수신량 >

구분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 증감

휴대
전화

문자 5.23통 8.91통 3.68통 증가↑

음성 1.95통 1.47통 0.48통 감소↓
계 7.18통 10.38통 3.20통 증가↑

이메일 2.12통 3.11통 0.99통 증가↑

합 계 9.30통        13.49통 4.19통 증가↑
 

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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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팸 신고·탐지 건 분석 >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 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

으로 탐지한 건은 총 2억 651만 건으로 ’23년 상반기 대비 87.2%(9,617만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년 하반기 스팸 신고·탐지 건 >

구  분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 증감

스팸
신고·

탐지 건

휴대전화 1억 550만 건 1억 8,999만 건 8,449만 건↑ 80.1%↑
이메일 484만 건 1,652만 건 1,168만 건↑ 241.3%↑

계 1억 1,034만 건 2억 651만 건 9,617만 건↑ 87.2%↑
  ※ KISA에 신고·접수된 건 및 스팸트랩시스템을 통해 탐지한 건 등

  ’23년 상반기에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신고 기능을 개선하고, 기능이 개선

된 단말기의 보급 확대(‘23.2월~4월)로 신고 건수 및 신고인 수가 증가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지속 감소(83.1%→

81.2%) 추세인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이 증가(14.2%→16.7%)하였다.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90만 건으로 ’23년 상반기 대비 6.3%(29만 건) 

증가했으며, 단말기유통법 이슈 등으로 통신가입유도(29.4%↑), 도박(134.9%↑) 

등의 광고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특히 이메일 스팸 탐지 건이 총 1,652만 건으로 전반기 대비 

241.3% 증가하였는데 특히 루마니아를 경유하는 이메일 스팸이 크게 

증가(0.3%→12.3%)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경기불황이 지속되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증가

하고 있는 도박‧금융‧스미싱 불법스팸에 대한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였고, 올해 4월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문자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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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스팸전송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량문자 유통

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였고, 올해 상반기 시작을 

목표로 문자중계사업자 등과 협약을 추진 중에 있다. 

  각 이동통신사에서도 ‘지능형(AI) 스팸차단서비스’의 스팸 필터링 정책 

강화와 차단성능 개선 등 불법스팸의 실질적 차단율 향상에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스미싱 등 불법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통위는 사업자간 자율규제 체계 마련, 스팸문자함 서비스 등 제도적‧
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법스팸 감축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주요 통계 1부.

      2.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1부.  끝.

담당 부서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책임자 과  장 고남현 (02-2110-1520)

담당자 사무관 전혜정 (02-211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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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주요통계


